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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2.(수) 09:00 배포 2023. 4. 12.(수) 09: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함께 누리는 마음의 선율’ 연주하다

 - 제43회 장애인의 날(4. 20.),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가 영화와 뮤지컬 
OST 수록곡 등 화합의 공연 선보여

 - 지난해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이은 두 번째 춘추관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공연 개최
 - 문체부, 흔들림 없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 강조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장애

예술인 오케스트라가 청와대 춘추관을 화합과 감동의 하모니로 채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대표 

이상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이하 장문원)과 함께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목)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공연 ‘함께 누리는 

마음의 선율’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 이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장애예술인 행사다. 아울러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 청와대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강조해왔으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조성사업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를 한국콘텐츠

진흥원 이사로 선임하고 장애예술인으로서는 최초로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장애예술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장애예술인이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이번 특별공연도 윤

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국정철학이 펼쳐지는 생생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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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예술 꿈나무, 청년 장애예술인, MZ드리머스 등 초청

 4. 12.~17. 일반 관객 사전 온라인 신청 접수, 50명 추첨으로 선정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와 뮤지컬 OST 

수록곡 등으로 구성했고 시각장애인 이상재 지휘자가 음악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며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이상재 지휘자는 “시각장애 연주자의 공연은 암기에 의존하여 연주를 

익히고, 서로의 호흡으로 사인을 보내며 연주를 이어가는 특별한 감동을 

전하는 선율이다.”라며, “이번 공연이 장애인 예술도 뛰어난 기량과 예술

성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MZ 세대들의 만남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에는 시각

장애인 예술 꿈나무, 청년 장애예술인과 더불어 문체부 MZ 드리머스(2030

자문단)를 초청한다. 또한 장애예술단체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관객은 4월 12일(수)부터 17일(월)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문원 누리집(www.i-e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행사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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